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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상권 경영위기 소상공인 지원 본격화
- 이태원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 관계부처 회의(1.19) -

□ 이태원 상인 간담회(‘23.1.12,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주재) → 통합(원스톱) 

지원센터 설치·운영(1.16~) → 관계부처(서울시·용산구 포함) 합동회의

(1.19) 등 이태원 소상공인 지원 본격화

□ 이태원 소상공인의 애로･건의사항 해소, 경영위기 극복 정책자금 지원, 

상권 활성화 등 이태원 상권회복 방안 논의

중소벤처기업부(이영 장관)는 10.29 사고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이태원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19일 관계부처·지자체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 일시·장소 : 1.19(목) 14:30, 세종청사 회의실

 ◦ 참 석 자 : 관계부처/기관, 지자체

 ◦ 논의내용 : 이태원 상인 애로·건의 해소,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 방안

< 이태원 소상공인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 개요> 

이 자리는 지난 12일 이영 장관이 참석한 이태원 상인 간담회에서 발굴한 

애로·건의에 대한 해결방안과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이태원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한 중지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용산구는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이태원 상권 회복자금, 긴급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으로 총 109억여원

(1.17일 기준) 규모의 자금을 지원했으며,

이번주 월요일(16일)부터 용산구청에 설치된 이태원 소상공인 통합(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이태원 소상공인의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오늘 회의에서는 자금 집행현황과 통합(원스톱)지원센터 운영상황을 점검

하고, 이태원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기간연장 및 확대, 상권회복을 통한 

소비 진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등과 함께 이태원 

상권회복 및 이태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

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내 ‘이태원 상권 지원 전담조직(TF)’을 통해 신속한 

자금집행 점검(모니터링)과 함께 통합(원스톱) 지원센터 등 다양한 경로(채널)를 

통해 이태원 상인들과 소통하면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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